
<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27(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부총리(주재), 외교·국방·산업·과기·국토·환경·해수·행안·농림·복지·중기부·금융위, 국조실, 

관세·조달·방사청, 식약처,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민간위원 참석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서 금일(6.27)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금일 1차 회의에서는 ➊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➋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➌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도입되었다

고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하여 4가지 정책 방향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급망위원회가 

국제(글로벌) 공급망 위기(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

(操舵手)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 확대(200→300여개),

물류 등 서비스분야 신규 지정, 5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 투입 -
- 핵심품목 국내생산 검토, 경제안보 품목 관련 복귀(U턴)기업 규제완화 및 

복귀(U턴), 외투기업에 대한 파격적 금융 지원 -
-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
 

- 공급망 관련 국산화기술 개발 등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지속 확대 -
- 국제(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응한 적극적·전략적 대외정책 수립 -
- 최 부총리, 이차전지 소재(음극재) 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보도시점 2024. 6.27.(목) 11:00 배포 2024. 6.27.(목) 10:00

보도자료



  최부총리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그  
첫번째로,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그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점검(모니터링)을 집중시킬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년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와 함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겠다고 하였
습니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
하여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연구개발(R&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
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요소․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토록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
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
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
(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임을 
밝히고,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

  최 부총리는 공급망위원회 행사와 별도로 지난 6월 24일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의 세종시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음극재의 원재료인 천연흑연 및 인공흑연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대체 생산을 추진중임

  최 부총리는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산업이나 원재료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인 바,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국내 대체생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붙임1 ]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붙임2 ]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 붙임3 ]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안건별 담당자 >

 [ (안건1)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책임자 팀  장 손정혁 (044-215-7885)

<총괄> 공급망정책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안성희 (044-215-7872)

외교부 책임자 과  장 김광우 (02-2100-8192)

경제안보외교과 담당자 사무관 양정숙 (02-2100-8383)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산업공급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채은 (044-203-49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윤두희 (044-202-6220)

정보통신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일 (044-202-6222)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장우철 (044-201-3201)

기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송우영 (044-201-3203)

해양수산부 책임자 팀  장 전찬수 (044-200-5215)

데이터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044-200-5126)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변상문 (044-201-1810)

식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성희 (044-201-1829)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신재경 (044-204-7444)

대외환경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심정희 (044-204-7665)

조달청 책임자 과  장 박진원 (042-724-7183)

전략비축물자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호 (042-724-7184)

관세청 책임자 팀  장 박지영 (042-481-3290)

빅데이터분석팀 담당자 사무관 이준호 (042-481-3254)

특허청 책임자 과  장 김정균 (042-481-5168)

산업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정민 (042-481-5429)

방위사업청 책임자 과  장 김선영 (02-2079-6410)

방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교혁 (02-2079-6463)

[ (안건2)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책임자 과  장 이진민 (044-215-7870)

총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오서정 (044-215-7871)

[ (안건3)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책임자 과  장 이진민 (044-215-7870)

책임자   팀  장 김도익 (044-215-7880)총괄기획과
공급망관리제도화팀 담당자 사무관 오서정 (044-215-7871)

담당자 사무관 고상덕 (044-215-7881)

< 기업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책임자   팀  장 김도익 (044-215-7880)

공급망관리제도화팀 담당자 사무관 고상덕 (044-215-7881)

  


